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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 도 자 료
배포일자

2022년 12월 14일(수)
총 2매

담당
부서 산업진흥과 담당자

∙융합기술팀장
∙담당자

김도식
심상호

☎440-4261
☎440-4262

사진(이미지) □ 없음  ▣ 있음 참고자료 ▣ 없음  □ 있음 

보 도 시 점 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인천시, 농아청년 일자리 창출 위해 유관기관과 맞손

- 인천시, 인천농아인협회·(주)브이드림·인천상공회의소와 업무협약 -

-  특허기술 기반 혁신일자리 지원 -  

인천시가 인천지역 장애 청년을 위해 혁신일자리를 창출하고 관내 기업의 

사회가치경영(ESG)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힘을 모았다. 

인천광역시(시장 유정복)는 14일 인천광역시농아인협회(협회장 김정

봉), 인천상공회의소(지식재산센터)(회장 심재선), ㈜브이드림(대표 김

민지)과 함께 ‘농아청년 혁신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’을 체결

했다고 밝혔다.

이번 업무협약은 민간부문으로 장애인 고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

인 일자리 창출 전략 필요성에 대해 상호 공감하고, 직업 전문성을 

확보하는 장애인 혁신일자리 창출과 관내 기업의 ESG 경영지원을 함

께 추진하기 위해 체결됐다. 

특히, 인천시는 2023년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의 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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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으로 ‘특허기술 기반 농아청년 혁신일자리 지원사업’을 신규 추

진하며 지역 장애 청년 일자리 창출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.

주요 지원내용은 △장애청년 직무교육(구직자, 재직자 과정) △인공지

능(AI)기반 일자리 매칭 △장애청년 인건비 지원 △재택근무 시스템 

지원 △네트워킹 프로그램 등으로, 지원사업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

창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.

유정복 시장은 “이번 협약은 민관이 협력해 장애 청년 일자리 창출

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기 위한 초석을 다지는 계기로, 직업 전문성 

확보를 바탕으로 장애인 혁신일자리 창출과 기업의 지역사회 공헌 분

야 ESG 경영실천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.”고 말했다.

한편 인천시는 민선8기 추진 장애인 공약으로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

고용률 확대와 기업 및 장애인 상생 발전 방안 수립을 주요 과제로 

삼으며, 현재 3.6%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

5%까지 확대하는 것을 시작으로, 공공으로부터 민간부문의 장애인 고

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다각도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.

※ 관련 사진은 행사(10시) 종료 후 인천시 홈페이지

   ‘인천시 인터넷방송’(http://tv.incheon.go.kr/) ‘포토인천’에 게시될 예정입니다. 

http://tv.incheon.go.kr/

